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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. 12. 13.(수)

청와대, 외국인 관람객 급증에 맞춰
편리한 외국인 예약시스템과 참여콘텐츠 확대 제공

□ ’23년 12월 13일(수), 뉴스1이 「예매부터 온통 한글...외국인 관광객은 

어려운 청와대」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□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외국인 관람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

있습니다. 작년 청와대 외국인 관람객은 31,886명이고 올해는 11월 30일 

기준 108,4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 비중도 작년 1.1%

에서 올해 5.6%로 높아졌습니다.

□ 이와 같은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지 조회 현황을 보면 더욱 

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, 

외국인들이 많이 조회한 서울 시내 관광지 중 청와대는 일본어권과 

중국어권(중간체) 2위(영어권 16위)에 올라 있습니다. 

□ 이에 청와대는 급증하는 외국인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

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. 작년 개방 이후 한글과 영어 안내문(리플릿)을 

제공하고 있으며, 올해 11월부터는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제작해 무료 

배포하고 있습니다. 

 ㅇ 또한, 내년 초부터는 청와대 누리집도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로 제공할 

예정이며, 관람 예약 페이지에서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

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현재에도 예약 없이 방문할 

경우 하루 최대 2천 명까지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

□ 올해 내국인 관람객도 상반기 월평균 167,367명에서 하반기 월 178,46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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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는 개방 첫해 특수효과와 

별개로, 청와대가 역사성을 지닌 대통령 공간으로도 잘 보존되고 있을 

뿐만 아니라 올해 3차례(6월, 9월, 12월)에 걸쳐 진행한 야간관람(4만 

5천7백여 명 참여), 야외 조각 전시, 관저 복원, 다도 프로그램 등 즐길 

거리가 넘치는 국민 휴식공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

판단됩니다.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

□ 이처럼 청와대는 정부의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목표에 

맞춰 외국인 관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

청와대가 외국인들에게 더욱 관람하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예약과 

관람, 휴식, 참여콘텐츠 등 세부 분야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강화해 

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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